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섶섬▲

큰 한계창 수심 깊고 조류 있어 주의해야

쏠배감펭 씬뱅이류 등 수중사진가들 각광·

서귀포시 보목동 해안에서 남쪽으로 약 떨어진 곳에 위치한 섶섬 섶섬은 문섬 범섬과 450m . , 

함께 리로 이어진 서귀포 해안에 인접하고 있는 대표적 다이빙 명소다70 .

섬 전체가 무성한 숲이 우거져 예로부터 숲섬 이라고 불렸고 현재는 섶섬 한자로 삼도' ' , ' ', ' (森

라고 한다 섶섬은 국내 유일의 파초일엽 자생지로 천연기념물 제 호로 지정돼 )' . ( ) 18島 芭蕉一葉



보호되고 있다.

해송 주변에서 유 중인 강경민기자▲

포인트 스케치 섶섬 다이빙은 주로 북서쪽 작은 한계창과 큰 한계창에서 이뤄진다 작은 한# = . 

계창은 주로 초보 다이버들을 위한 곳으로 수심이 낮고 안전하게 다이빙을 즐길 수 있다 큰 . 

한계창은 수심이 깊고 썰물과 밀물에 따라 조류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다이빙시 주의가 필요

하다.



먼저 파식대에 상륙한 뒤 오른쪽 어깨에 섶섬 절벽을 두고 다이빙을 진행하게 된다 수심 . 14m 

까지 주로 감태가 군락을 이루고 있다 바닥은 크고 작은 바위들로 이뤄졌다 이 바위들에도 . . 

감태가 하나 둘씩 자리잡고 있다 감태가 군락을 이룬다는 것은 그만큼 건강한 생태계를 유지. 

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이곳에서는 수중사진가들이 좋아하는 갯민숭달팽이류와 쏠배감펭 씬뱅. , 

이류를 만날 수 있다.

라이온 피시 라고 불리우는 쏠배감펭은 한얀색 몸바탕에 검은 줄무늬가 있고 길고 화려한 지' ' , 

느러미를 갖고 있다 길다란 지느러미에는 맹독이 있어 손으로 만질 경우 위험하다 씬뱅이는 . . 

위장술의 대가다 주위의 색과 완벽하게 동화되기 때문에 만나기가 쉽지 않다 씬뱅이는 가까. . 

운 거리를 이동할 때 배에 있는 지느러미를 이용해 마치 아기처럼 아장아장 움직여 다이버에

게 또 다른 재미를 주기도 한다. 



생물권보전지역 모니터링 정점 플래카드 쏠배감펭 범돔무리 조성익 자문위원' ' , , . ▲

정도 전진하면 섶섬 다이빙의 목표지점에 도착하게 된다 수심은 로 깊어지고 섶섬 15m . 25m , 

절벽에서 떨어진 곳에 커다라 바위가 자리잡고 있다 여기서부터는 감태 대신 연산호와 긴2m . 

가지해송과 해송 부채뿔 산호들이 우리를 반긴다 특이한 점은 좁은 지역에 여러 가지 생물들, . 



이 모여있다는 것 형형색색의 연산호는 물론 해송과 긴가지해송 부채뿔산호 히드라류 등 각. , , 

양각색의 고착생물들을 볼 수 있다 게다가 벵에돔 전갱이 무리가 수중암반 주변을 맴돌면서 . , 

장관을 연출한다 다양한 생물들의 서식장소이니만큼 연구기관에서 달아놓은 듯한 생물권보전. '

지역 정기모니터링 정점 이라고 적힌 플래카드도 붙어있다' .

둘레가 정도 되는 수중암반을 한바퀴 돌면 더 깊은 수심으로 내려갈 수 있다 서귀포항 3~4m . 

방면으로 조금만 나아가면 수심이 정도로 깊어진다 대형 맨드라미산호들이 심해를 찾은 35m . 

다이버들을 반기지만 여기서부터는 조류에 신경을 써야 한다 돌돔 다금바리 등 대형 어류들, . , 

도 만날 수 있다 섶섬 한계창 다이빙은 수심이 깊기 때문에 상승시 수심에서 에서 안전정. 5m

지가 필수다 다이빙 이후 충분한 휴식시간도 필수다. .

한계창의 섬 반대편에 위치한 동모 포인트도 있다 모래지역과 암반지역으로 이뤄졌으며 외해 . , 

방향이어서 파도가 많이 치고 다이버들의 활동여건상 좁고 지형이 거칠기 때문에 다이버들이 

자주 찾는 곳은 아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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